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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천연가스 맞교환 규명
KAIST 이흔 교수, 신 에너지원 활용 … 환경문제 해결에도 이바지

해저에서 온난화 가스와 에너지 가스를 맞교환함으로써 에너지 생산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리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실험적으로 입증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화학공학과 이흔 교수팀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공동으로 해저 천연가스 

Hydrate층에 이산화탄소나 배기가스를 직접 저장하고 동시에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자연 현상적 맞교환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8월15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8월16일 미국 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을 통해 발표됐다.

2003년 <연료와 이산화탄소의 맞교환>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사이언스지를 통해 소개돼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이흔 교수는 3년간 추가 연구를 통해 막연히 개념으로만 남아있던 지구 온난화 가스의 대규모 해양 직접 

저장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결과는 모든 구조의 천연가스 Hydrate층에 원리를 적용하면 얼음 형태의 퇴적층으로부터 천연가스 대

부분을 회수할 수 있으며 회수율도 종전 64%에서 90% 이상으로 올렸다.

이흔 교수팀은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혼합 배기가스를 주입해 천연가스와 배기가스를 맞교환하는 방법을 개

발했으며, 맞교환 원리에 따라 해저 천연가스는 지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로 사용하고 지상의 배기가스는 해

저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을 적용하면 △혼합된 배기가스를 해저로 직접 투입할 수 있어 지상에서 순수한 이산화탄소를 만들 필

요가 없고 △해저에서 맞교환을 일으키면 천연가스가 이산화탄소와 질소로 대체되기 때문에 환경피해가 거의 

없으며 △온난화 가스를 이용해 천연가스를 대부분 회수할 수 있어 개발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 특허를 출원했으며 입증된 연구결과가 현실화되면 새로운 에너지원 활

용과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 등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흔 교수는 “배기가스를 천연가스층에 투입하면 반응을 일으켜 배기가스가 천연가스 자리를 자연스럽게 대

체하는 과정을 입증한 것”이라며 “2020년이면 천연가스의 실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맞교환을 위한 

기술적․기계적 장치 등에 대한 개발과정을 거치면 에너지와 환경문제라는 2가지 커다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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